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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역 논을 이용한 수입 곡물 대체 곡실 사료용 밀, 옥수수 품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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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국내 배합사료 원료곡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이를 국내산 곡실사료로 대체시 외화절감 및 사료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며, 곡실사료용으로 맥류를 재배 이용할 경우에는 벼 생산과잉에 따른 수급 불안정을 조절할 수 있고 

논에 밀을 재배하면 경지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옥수수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료작물로 재배되는 작물로 

밀 후작으로 사료용 옥수수를 논에 심으면, 벼 과잉 생산에 대응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수량성이 높은 국내산 밀, 

옥수수를 활용하여 호남지역 논 재배에 적합한 곡실사료용 품종을 선발하고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재료는 청우 등 밀 8개품종을 사용하였다. 밀 파종시기는 전주(15.10.24), 난괴법 4반복으로 사료용은 종자량 

20.8kg/10a, 대조구는 금강의 경우 16kg/10a로 휴립광산파로 파종하였으며, 10a당 시비량은 기비로 질소(N)-인산(P2O5)-

칼리(K2O)를 4.7-7.4-3.9kg/10a를 추비는 질소를 7.1kg/10a 사용하였다. 이후 출수기 등 생육조사 및 수확 후 수량구성 

및 수량을 조사하였다. 밀 수확후에는 광평옥 등 7개 품종을 2016년 6월 7일에 난괴법 3반복으로 파종하였다. 재식거리

는 60×30cm(5,500본/10a), 시비량은 질소(N)-인산(P2O5)-칼리(K2O)를 5.46-7.4-3.9kg/10a를 추비는 질소를 3.64kg/10a 

사용하였다. 이후 출웅기, 출사기 등 생육조사 및 수확후에 수량조사를 하였다. 

 

[결과 및 고찰]

한해로 달관 판단한 내한성은 모든 품종에서 강한 편이었다. 출수기는 조중밀이 4월 13일로 표준품종의 4월 15일보다 

2일 빨랐고, 조경밀은 4월 14일로 1일 빨랐고, 호중밀은 4월 19일로 가장 늦었다. 성숙기는 조중밀이 5월24일, 수안밀, 

고소밀이 4월 27일로 1일 빨랐으며, 호중밀이 5월 31일로 가장 늦었다. ㎡당수수는 조경밀이 882개로 가장 많았고, 

1수립수는 고소밀이 42개로 가장 많았으며, 천립중은 조경밀이 47.0g로 가장 가장 무거운 경향이었다. 종실수량(kg/10a)

은 표준품종인 금강밀 대비 백중이 134%, 호중이 113%였으며, 나머지는 금강 표준품종 대비 수량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호남지역에서 곡실사료용 밀 종자 생산은 내한성, 숙기, 수량성 등을 고려할 때 백중밀 및 호중밀이 유망하였다.

2016년 논 재배 적응 곡실사료용 옥수수 품종 선발 시험에서 출사일수는 63일~70일 범위였다. 수량은 P3394가 

746kg/10a로 가장 많았으며, 청다옥과 다평옥이 539kg/10a로 가장 적었다. 청다옥의 수량이 적은 이유는 초기 발아률이 

다른 품종에 비해 50%이상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 안다옥의 출사일수는 55일로 광평옥에 비하여 출사일수가 

6일이 빠르고, P3394보다도 3일이 빠르며 수량도 805kg/10a로 우수한 것으로 판단 된다. 호남지역에서 곡실사료용 옥수

수 종자 생산은 수량 및 출사일수를 고려할 때 다안옥이 출사일수가 63일로 가장 짧으면서, 731kg/10a로 P3394와 근접

하여 유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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